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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쿠노구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웃으며 살 수 있도록 

“함께 육아하는 지역”을 목표로 합니다. 
 

〇서로 웃는 얼굴로 인사 하므로서 “연결고리 안에서 

아이를 키울 수 있는 지역” 입니다. 
 

〇아이나 부모가 “힘들다”라고 쉽게 말할 수 있고 , 

받아줄 상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. 

 

〇이쿠노구의 여러 단체나 기업・개인이, 지혜와 힘을 

모아 “이쿠노에서 육아하는 가정”을 응원합니다. 

 

〇아이가 건강하게 안심하고 살 수 있고, 가능성을 

늘려주는“어린이의 권리가 지켜지는 지역”입니다. 

이쿠노구 마치구루미 육아 선언 


